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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헨티나, 곡물산업 개황

  대두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는 옥수수에 있어서도 국제시장에서 주요

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. 2000년 아르헨티나는 세계 6위의 옥수수 생산국이

면서 수출 면에서는 미국 다음인 2위이다. 비록 미국이 옥수수 무역을 주

도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함께 옥수수를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유일

한 국가이다. 아르헨티나의 곡물중에서 옥수수, 소맥, 유지종자 등의 개황

을 살펴본다. 

1. 옥수수, 생산량 1990년대 배증

  1990년대 초반 이래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, 수출, 그리고 세계시장 

점유율이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였다. 1999-2001년 아르

헨티나의 옥수수 세계시장 시장점유율은 13.2%로서 1989-91년 6%에서 두 

배나 증가하였다. 

  아르헨티나 대두 부문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옥수수 부문에도 같은 

영향을 미쳤다. 아르헨티나 토지는 옥수수에 재배에 매우 적합하고, 남반

구가 가지는 생산주기 특성으로 인해 수출에 있어 강한 계절적인 경쟁력

을 가진다. 이와 더불어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

다. 이러한 점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지니는 옥수수 생산이점은 곧바로 수

출 및 세계 수출시장점유율 증가로 이어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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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990년대 초반의 정치경제개혁 이전 농산물수출에 과세를 하고 농자재 

및 기술의 도입을 제한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옥수수 부문은 취약하게 되

었다.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파종면적은 1970년에 490만 ha에서 

정점을 이룬 후 (수확면적은 410만 ha) 옥수수의 국제가격도 낮은 상태에

서 계속 감소하여 1988년에는 170만 ha로 줄어들었다. 그러나 1990년대 초

반부터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은 회복세로 돌아섰다. 

   

 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호조를 띠어 투입재를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

다른 작물에서 옥수수로의 작목전환이 이루어져 옥수수 생산이 1997년에

는 1,940만 톤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. 단수 역시 ha당 6.1톤이라는 기록

을 세웠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수확면적은 320만 ha에 불과해서 수

확면적이 정점이었던 1970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. 

  아르헨티나 단수는 앞으로도 계속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. 1990/91년과 

2000/01년사이 옥수수 단수는 거의 50%가 늘어났지만, 아직까지 아르헨티

나의 옥수수 단수는 미국의 80%에 불과하기 때문이다. 유전자변형 콩 재

배가 확대됨에 따라 옥수수-콩의 윤작에서 잡초제거가 용이해졌다. 또한 

품종개량과 비료 증투로 인해 옥수수 단수가 증가 일로에 있다. 앞으로 옥

수수 단수는 주로 비료의 증투에 달려 있다. 

  아르헨티나 농민들도 유전자변형 옥수수 품종을 재배한다. 2001년의 경

우 전체 옥수수 재배 중 20%가 곤충에 면역력을 지니는 유전자변형 품종

(Bt)인데 모두 유럽연합에 의해 승인을 받았다. 이와 같은 유전자변형 품종 

비율은 같은 해 미국의 26%와 비교된다. 1998년부터 주요 고객인 유럽연

합과 일본의 승인을 받은 직후 새로운 옥수수 품종을 승인하는 정책을 추

구하고 있다. 

  1998년 이후 낮은 옥수수 가격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추세에 있다. 일부 

지역에서는 대두로 생산이 전환되고 생산자들은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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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고 있다.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재배농민들은 이윤을 결정하는 옥수수 가

격과 투입재 가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.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생산

자들은 브라질에서 사료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인지하고, 지역 인센티브 변

화에 대해 반응을 할 것이다. 아르헨티나의 파종면적 대비 수확포기면적의 

비율은 18%로서 8%인 미국에 비해 높은 편인데 1988/89년에는 37%에 이

르기도 하였다. 

2. 소맥, 세계 5위 수출국

  지난 40년간 아르헨티나는 계속해서 밀을 수출해 왔다. 과거 10년간 아

르헨티나의 밀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9-91년 4.9%에서 2001년 10.2%로 증

가하여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. 다른 곡물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의 밀 

산업은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수출지향적일 수밖에 없다. 브라질이 

아르헨티나 밀수출의 주요 시장이다.

  아르헨티나 밀 산업은 시장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. 수확면적이 

1982년 730만 ha로 정점에 이른 후 1992년에는 국제 밀 시세가 낮아 420만 

ha로 감소하였지만 2001/02년에는 상황이 호전되어 680만 ha로 회복할 것

으로 전망된다. 1997년 이래 밀가격이 낮고 다른 작목의 수익성이 높아 밀 

재배면적이 감소추세에 있지만, 밀생산량은 크게 줄지 않고 단수도 프랑스 

품종의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. 2001년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

1,75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1,300만 톤이 수출될 예정이다. 

3. 잡곡대신 재배되는 유지종자

 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 이외의 사료곡물인 수수와 보리생산은 1970년대 

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. 당시 수수의 재매면적은 300만 ha가 넘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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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, 보리 재배면적도 100만 ha가량 되었다. 사료에 대한 내수기반이 취약하

고 국제시세가 보합세를 나타내 잡곡의 상대적 수익성이 감소해 생산이 

줄어든 것이다. 1995-97년 아르헨티나의 수수 재배면적은 80만 ha에 불과

하였고, 보리 재배면적은 30만 ha에 불과하였다. 최근 아르헨티나는 수수 

수출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수출국이지만 보리는 별로 수출하

지 않는다.

  또 다른 유지종자인 해바라기는 1980년 후반부터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. 

1998년 파종면적이 400만 ha를 넘어서 1986년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났다. 

교잡종으로 인한 단수증가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. 그러나 식물성유의 

국제가가 낮아 1998년부터 재배면적이 줄어들어, 2000/01년 해바라기 수확

면적은 190만 ha에 불과하였다. 아르헨티나는 계속헤서 해바라기씨 기름 

및 깻묵 수출에 세계 1위를 견지하였지만 생산과 마찬가지로 해바라기씨 

수출은 변동이 심해 1994년과 1998년에는 90만 톤을 수출했지만 2000면에

는 12만 톤을 수출하는 데 그쳤다. 

  아르헨티나에서 땅콩은 중요한 유지종자이다. 땅콩을 재배하기 위해서

는 180일에서 200일 가량의 무상일수가 필요하고 온화한 기후와 부드러운 

토양이 필요하다. 이 때문에 땅콩은 대부분이 중부 코도바(Cordoba)에서 재

배되는데 밀, 대두와 경합관계에 있다. 이 때문에 땅콩의 파종면적은 작물

의 상대가격과 수익성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이다. 예를 들면 1992년 파종

면적은 11만 ha었는데 1997년에는 41만 ha, 2000/01년에는 23만 ha이다. 

1997년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1위의 땅콩수출국이었지만 그 후에는 

2위 또는 3위에 머물렀다. 

 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목화는 목화재배 적지- 즉 목화 재배

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작물 재배가 곤란 지역- 인 북부에서 재배된다. 그

러나 199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 목화는 낮은 국제가격, 기후의 불량, 브라

질화폐에 비해 과대평가된 환율 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.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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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목화 수확면적은 1995년 100만 ha에서 2000년에는 

38만 ha로 감소하였다. 

  아르헨티나에서 벼는 대개 엔트레 리오스(Entre Rios)와 코리엔테스

(Corrientes)의 북부지방에서 재배된다. 거의 모든 벼가 관개논에서 재배되

며 목화와 마찬가지로 벼 주산지는 경합이 되는 대체작물이 없는 실정이

다.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 또한 주로 수출용으로 생산되는데 대부

분이 브라질로 수출된다. 목화와 마찬가지로 쌀 역시 국제가격이 낮게 유

지되고 정부보조가 없기 때문에 식부면적이 감소추세에 있다. 수확면적을 

기준으로 할 때 1998년 28만 9,000ha에서 2000년 13만 3,000ha로 줄어들었

다. 

  1990년 초반 브라질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로 인해 브라질에 대한 아르헨

티나의 수출의존성이 많이 감소하였다. 이 때문에 1999년 쌀과 목화의 수

출이 급격히 축소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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